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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울은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님께서는 그 계획을 막으 

시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Stop), 가라고 할 

때 가는(Go)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 

까요? 
 

목원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들어주십시오. 

예상되는 대답들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 “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는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가고 

있는 중에 멈추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모두 내려 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은 혹시 ‘멈추라(Stop), 가라(Go) 는 그 말씀을 

듣는 것’ 아닐까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하나님의 말씀 

이해’는, 때로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유럽으로 가길 원하시는 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을 뿐 

아니라, ② 자신의 계획을 철저히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2.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순종하고 떠난 곳에서 그들은 억울하게 감옥 

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옥안에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내가 실제로 바울과 실라의 상황에 놓였다면 감옥안에서 어떻게 행동했을 

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점치는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로 인해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옷을 찢어 벗기고 태형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차꼬에 발을 든든히 채웁니다.(24 절) 

그런데 그날 밤,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어찌보면, 복음을 전하다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배합니다. 그것도 흠뻑 매를 

맞고 난 후, 어둡고 차가운 감옥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어려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어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정말 ‘어떤 상황에도 예배’ 할 수 있습니까? 

 

3. 감옥안에서의 예배는 결국 어떤 결과들을 초래했습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세가지 결과들 가운데, 나에게 가장 도전이 되는 말씀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 내 삶 속에서 새롭게 결단하게 된 다짐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안에서 예배했을 때, ‘성령의 능력’ 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차꼬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옥을 탈출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세가지의 결과들이 초래됩니다. 

①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환경으로 바꾸어 줍니다.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예배했을 때, 그곳은 최상의 ‘예배장소’ 

 탈바꿈하게 됩니다. 

② 복음은 하늘의 기적과 능력을 가져옵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 

          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③ 하나님의 능력은 영혼을 구원합니다. 

   간수는 감옥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죄수가 탈출하면 간수는 사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두려워하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합니다. 성령 

      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기적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목원들이 이 세가지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무엇인지 나누 

도록 해주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다’는 다짐이나 결단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